
- 1 -

∎ 목�차�∎

Ⅰ.�김유석�교수�소개�및�저서 ······························································· � 2

Ⅱ.�임용� 1차�시험유형 ·········································································· � 4

Ⅲ.�최근� 11개년�공립중등임용시험�전공영어�모집인원�현황 ···················· � 5

Ⅳ.�최근� 11개년�및� 2024학년도�지역별�전공영어�응시�경쟁률 ·············· �7

� � � �

Ⅴ.�최근� 11개년�공립�중등임용시험�전공영어� 1차�합격선 ······················ � 9

Ⅵ.�시험후기 ······················································································· � 10

Ⅶ.�적중문제�소개 ··············································································· � 15

Ⅷ.�적중�감사문자 ··············································································· � 22

Ⅸ.�수강후기 ······················································································· � 24

Ⅹ.�김유석�교수�커리큘럼 ···································································· � 34

Ⅺ.� 김유석�교수님�상담�신청서 ···························································· � 35

Ⅺ.� 2024학년도�일반영어•영미문학�기출문제� ···································· � 36



- 2 -

Ⅰ.�일반영어(비문학)/영미문학�최고�전문가�김유석�교수
 •  •   •  •  •

[ 주요 약력 ]
▶ 성균관대 영문학과 학사 졸업

▶ 성균관대 영문학과 석사 졸업

▶ 일리노이 주립대 TEFL과정 부분수료

▶ (전) 김영편입학원 영어과 의약대반 교수

▶ (전)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전공영어 교수

▶ (전) EBS 교원임용 전공영어 교수

▶ (현) 윌비스임용 전공영어 교수/ 임고야(전공영어 인강) 대표 교수

▶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한양대/ 경희대학원 등 언텍트 임용특강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건국대/ 홍익대/ 숭실대/ 공주대/ 대구대/ 원광대 등 임용특강

[ 주요 저서 ]
▶ 김유석 영미문학(박문각, 2003)

▶ 김유석 일반영어 기본이론(형설출판사, 2003)

▶ 김유석 일반영어(유형편)(형설출판사, 2003)

▶ 중등임용고시를 위한 영미문학(박문각, 2004)

▶ 기본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4)

▶ 영미단편소설(고원출판사, 2005)

▶ 일반영어/영미문학 문제집(고원출판사, 2006)

▶ 영미문학 이것만은 알고가자(고원출판사, 2006)

▶ 영미문학개론(경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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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코퍼스(corpus) 어휘집(교육의창, 2008)

▶ 김유석팀 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9)

▶ 영미단편소설강독(교육의창, 2009)

▶ 전공영어기출변환문제집(교육의창, 2009)

▶ 전공영어 2차대비 전공논술 자습서(교육의창, 2009)

▶ All in 영미문학(교육의창, 2010)

▶ All in 일반영어(교육의창, 2010)

▶ 일반영어를 요리하다(교육의창, 2011)

▶ 영미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교육의창, 2011)

▶ Essential Reading Skills(경문사, 2013)

▶ Essential Literature(경문사, 2013)

▶ 영미소설의 이해(교육의창, 2014)

▶ 영미시의 이해(교육의창, 2014)

▶ 전공영어 서답형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4)

▶ 임용일반영어(교육의창, 2014)

▶ 임용VOCA3300(교육의창, 2014)

▶ Power Reading Skills(교육의창, 2015)

▶ Walden 특강(교육의창, 2015)

▶ POWER 임용VOCA(교육의창, 2017)

▶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7)

▶ POWER VOCA(교육의창, 2020)

▶ POWER 예문VOCA(교육의창, 2021)

▶ POWER Prose Writing(교육의창,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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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립)�중등교사�1차�시험�유형
 •  •    •  •   •  •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모든 교과 동일)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 공

전공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4문항감소) 8점

40점

서술형 8문항
(2문항 추가) 32점

전공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계(배점) 24문항 100점

★★핵심★★

단순한 전공 지식 암기 축소

기본적인 전공이해를 바탕으로 한

★ 지문이해력

★ 디렉션 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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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립)중등교사�전공영어�11개년�모집인원�현황
 •  •  •  • 

교육청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서 울

일 반 57 57 42 42 51 38 43 25 35 56 54

장 애 3 3 3 3 4 3 3 2 2 4 5

(소계) 60 60 45 45 55 41 46 27 37 60 59

경 기

일 반 178 120 127 80 64 39 57 82 97 126 137

장 애 11 8 9 6 5 3 4 6 8 10 12

지 역 - - 5 5 7 9 3 4 - 2 1

(소계) 189 128 141 91 76 51 64 92 105 138 150

인 천

일 반 27 14 9 9 7 13 7 4 3 10 9

장 애 2 1 1 1 1 1 - - 1 1 1

(소계) 29 15 10 10 8 14 7 4 4 11 10

강 원

일 반 33 40 21 14 16 8 18 6 8 15 14

장 애 2 2 1 1 1 - 1 1 1 2 2

(소계) 35 42 22 15 17 8 19 7 9 17 16

대 전

일 반 14 15 9 3 2 2 2 - - - -

장 애 1 1 1 - - - - - - - -

(소계) 15 16 10 3 2 2 2 - - - -

세 종

일 반 41 24 9 30 6 13 9 7 9 5 3

장 애 4 1 1 3 1 1 - - - - -

(소계) 45 25 10 33 7 14 9 7 9 5 3

충 북

일 반 54 26 31 16 14 5 6 6 8 16 11

장 애 4 2 2 1 1 - 1 - 1 2 1

(소계) 58 28 33 17 15 5 7 6 9 18 12

충 남

일 반 39 36 21 7 14 22 16 23 32 28 29

장 애 3 3 5 1 1 3 2 2 2 3 3

지 역 5 4 4 3 2 2 2 2 2 2 3

(소계) 47 43 30 11 17 27 20 27 36 31 35

대 구

일 반 47 14 10 18 7 4 2 1 2 2 4

장 애 3 1 1 1 - 1 - - - - -

(소계) 50 15 11 19 7 5 2 1 2 2 4

경 북

일 반 35 33 13 - - 2 19 31 30 31 20

장 애 2 2 1 - - - 2 3 2 3 3

(소계) 37 35 14 - - 2 21 34 32 3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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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부 산

일 반 20 13 6 4 6 14 18 13 15 19 21

장 애 2 2 1 1 - 1 1 1 1 1 2

(소계) 22 15 7 5 6 15 19 14 16 20 23

울 산

일 반 9 2 - - - 1 3 5 5 6 4

장 애 1 - - - - - - - 1 1 1

(소계) 10 2 - - - 1 3 5 6 7 5

경 남

일 반 52 37 28 13 21 19 11 10 11 15 18

장 애 3 2 2 1 1 1 1 1 1 1 2

(소계) 55 39 30 14 22 20 12 11 12 16 19

전 북

일 반 12 18 16 12 12 31 23 16 22 22 22

장 애 1 2 2 3 1 3 2 2 1 2 2

지 역 - - 1 3 1 - - - - - -

(소계) 13 20 19 18 14 34 25 18 23 24 24

광 주

일 반 9 15 5 2 2 2 1 1 1 - -

장 애 1 - - - - - - - 1 - -

(소계) 10 15 5 2 2 2 1 1 2 - -

전 남

일 반 33 40 28 24 18 22 12 21 32 41 33

장 애 1 3 1 1 1 1 1 2 3 3 3

지 역 1 2 1 1 1 1 - - - - -

(소계) 35 45 30 26 20 24 13 23 35 44 36

제 주

일 반 12 18 3 2 9 3 4 7 11 11 7

장 애 1 2 - - 1 - 1 - 2 1 1

(소계) 13 20 3 2 10 3 5 7 13 12 8

TOTAL

일 반 672 522 378 276 249 238 251 258 321 403 386

장 애 45 35 31 23 18 18 19 20 27 34 37

지 역 6 6 11 12 11 12 5 6 2 4 5

(소계) 723 563 420 311 278 268 275 284 350 441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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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최근�11개년� (공립)중등교사�전공영어�지역별�경쟁률
 •   •  •   •  •  •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모집 672 522 378 276 249 238 251 258 321 403 386

지원 6,079 6,380 6,768 6,563 6,450 5,553 4,794 4,213 4,076 3,733 3,403

경쟁률 9.05 12.22 17.90 23.78 25.90 23.33 19.10 16.33 12.70 9.2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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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개년�전공영어�지역별�경쟁률�※�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 42 918 21.86 51 1,366 26.78 38 1,297 34.13 43 886 20.60

경기 80 1,711 21.39 64 1,399 21.86 39 826 21.18 57 973 17.07

인천 9 236 26.22 7 160 22.86 13 264 20.31 7 185 26.43

강원 14 310 22.14 16 407 25.44 8 196 24.50 18 282 15.67

대전 3 76 25.33 2 94 47.00 2 50 25.00 2 68 34.00

세종 30 704 23.47 6 157 26.17 13 264 20.31 9 138 15.33

충북 16 410 25.63 14 391 27.93 5 100 20.00 6 144 24.00

충남 7 142 20.29 14 325 23.21 22 425 19.32 16 276 17.25

대구 18 465 25.83 7 283 40.43 4 156 39.00 2 48 24.00

경북 - - - - - - 2 56 28.00 19 345 18.16

부산 4 218 54.50 6 234 39.00 14 341 24.36 18 392 21.78

울산 - - - - - - 1 44 44.00 3 72 24.00

경남 13 456 35.08 21 698 33.24 19 486 25.58 11 250 22.73

전북 12 275 22.92 12 306 25.50 31 512 16.52 23 368 16.00

광주 2 58 29.00 2 86 43.00 2 61 30.50 1 42 42.00

전남 24 535 22.29 18 413 22.94 22 404 18.36 12 239 19.92

제주 2 49 24.50 9 131 14.56 3 71 23.67 4 86 21.50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 25 475 19.00 35 627 17.91 56 562 10.04 54 462 8.56 

경기 82 1,262 15.39 97 1,049 10.81 126 1,006 7.98 137 997 7.28 

인천 4 90 22.50 3 54 18.00 10 87 8.70 9 95 10.56 

강원 6 128 21.33 8 159 19.88 15 155 10.33 14 140 10.00 
대전 - - - - - - - - - - - -

세종 7 110 15.71 9 128 14.22 5 65 13.00 3 49 16.33 

충북 6 145 24.17 8 83 10.38 16 129 8.06 11 103 9.36 

충남 23 318 13.83 32 337 10.53 28 246 8.79 29 193 6.66 

대구 1 33 33.00 2 57 28.50 2 47 23.50 4 69 17.25 

경북 31 454 14.65 30 332 11.07 31 297 9.58 20 204 10.20 

부산 13 244 18.77 15 273 18.20 19 233 12.26 21 263 12.52 

울산 5 91 18.20 5 99 19.80 6 69 11.50 4 52 13.00 

경남 10 202 20.20 11 193 17.55 15 203 13.53 18 228 12.67 

전북 16 254 15.88 22 229 10.41 22 215 9.77 22 186 8.45 
광주 1 30 30.00 1 24 24.00 - - - - - -

전남 21 280 13.33 32 318 9.94 41 340 8.29 33 294 8.91 

제주 7 97 13.86 11 114 10.36 11 79 7.18 7 68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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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최근� 10개년� (공립)중등교사�전공영어�합격선
 •   •   •

 ※ 2024학년도 1차 합격선은 2023.12.28. 합격자 발표 후 김유석전공영어 다음카페나 네이버블로그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서 울 88.73 73.67 71.00 83.30 81.66 87.33 84.66 84.00 84.67 81.00 

경 기 85.87 73.66 65.67 82.00 80.67 82.00 81.67 85.00 78.33 78.00 

인 천 85.73 70.00 67.66 84.70 78.33 83.00 79.67 85.67 79.00 75.33 

강 원 78.13 72.66 62.00 80.70 79.67 78.33 77.30 80.33 76.00 74.00 

대 전 77.47 74.66 66.67 83.30 82.66 77.33 80.30 

세 종 81.87 74.34 68.00 83.70 81.34 83.00 81.33 81.30 80.33 79.33 

충 북 78.80 72.00 65.67 79.70 80.67 78.33 78.33 84.67 74.00 76.33 

충 남 78.53 71.33 65.00 83.00 79.34 81.67 79.67 82.00 76.67 78.00 

대 구 80.86 75.67 68.00 82.70 78.67 80.67 80.67 미공개 82.00 83.67 

경 북 78.53 70.33 67.00 84.00 78.33 82.00 75.00 74.33 

부 산 85.53 73.66 67.34 85.00 82.00 81.67 81.00 82.00 80.67 79.67 

울 산 84.26 68.00 미공개 78.33 78.33 81.67 73.33 

경 남 83.20 72.00 67.67 81.70 81.33 80.67 79.00 82.00 77.00 75.33 

전 북 84.54 71.34 65.34 81.70 83.00 79.67 76.67 80.67 72.67 76.67 

광 주 81.74 73.33 68.67 81.00 81.67 82.67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0.00 

전 남 83.87 70.33 66.33 80.70 78.66 79.33 78.00 80.00 74.67 74.33 

제 주 83.87 71.00 68.33 84.70 78.67 76.66 80.00 78.33 78.00 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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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시험�후기
 •                •   •  •

(2024학년도)
❶
교수님! 저는 말씀주신대로 모의고사를 여러번 보면서 사고 훈련을 했습니다. Thought Fox는 공교롭게도 

3번이나 복습을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지게 졸업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강조 해주

시고 떄에 맞게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임용 시험 날 많은 무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여유있고 편

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해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❷
안녕하세요! 늘 블로그로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카페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ㅎㅎ

저는 작년에 졸업하면서 관광시험을 치고, 올해가 사실상 초수였어요. 학부생때 문학, 일영 수업을 제일 좋

아했어서 작년 관광시험 칠때 일영/문학만큼은 공부를 안했음에도 어느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었어요. 근데 해석은 되는데.. 답이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느끼고 일영/

문학 영역에서 제일 유명한 김유석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짜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

요.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일영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요! 거기다 이번에 적중된 문제까지 있으니.. 시험장에서 정말 깜짝놀랐어요.

적다보니 9-10월 모의고사만이 아니라 전체적 수강후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무엇을 하나로 딱 자를 수 

없는 연장선 느낌의 강의였기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ㅎㅎ 여태 배웠던 거를 9-10월에 또 디벨롭 하는 거니

까요.. 상반기에는 스터디도 많이 짰었는데 하반기에는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오롯이 유

석샘 강의만 듣고 혼자 복습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스스로 느껴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인강 + 스스로 공부도 추천드려요.

이번해에 유석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작년처럼 일영/문학 바보 .. 그대로 였겠다는 생각이에요 ㅠ ㅠ 작

년에는 쉬운 기입까지도 싹다 틀렸었는데, 이번해에는 웬만한 기입도 맞출 수 있었고 제가 제일 약하게 생각

했던 서술형을 다 맞았어요!! ㅎㅎ 고난도 기입 몇개는 틀렸지만.. 그건 제가 부족한 탓이라 ㅎㅎ 어쨌든 

교수님덕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❸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먼저 저번주 토요일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작년에 1년 풀 커리를 수강했습니다. 올해는 개인사정으로 2월에 prs를 인강으로 수

강하면서 온라인 스터디를 병행했고 직강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 중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수업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의고사와 기입형 특강을 많은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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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께서 수강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만큼 9-10월 모의고사와 기입형 특강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2. 9~10월 실전(직강) 모의고사

  1) 문학(영미소설, 영미시, 드라마)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교수님의 9월 첫주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영미시로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교수님의 모범답안과 유사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3-8월달 동안 다진 사고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문제

를 출제해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엄선하여서 작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가 기출과 가장 유사한 사고과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작품이 아

니여도 기출과 유사한 사고과정을 거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점이 좋았고 모의고사를 푼 후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통해서 제 사고과정을 다지거나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문제를 푸셨다면 저

는 "문제 ➝ 답"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사고과정을 맞춰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전모고에서 맞췄던 문제라고 해서 "어, 모범답안이랑 비슷하네. 넘어가."라

고 했다면 절대 시험장에서 확신을 갖고 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직강 후 스터디원분들과 다시 한번 제 

사고과정을 공유하면고 구글독스로 사고과정을 다듬어서 적어보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수

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스터디와 사고과정을 맞춰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문학(일반영어) 

   비문학 지문에서 좋았던 점은 첫째 단어와 둘째 답안을 끌어오는 방식 즉, 사고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단어는 스터디원 분들과 나눠서 조사하고 직강에서 단어시험을 보면서 다

시 한번 각인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단어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뿜뿜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단어를 거의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단어에 힘을 많이 주었는데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

오는 새로운 단어 뿐만 아니라 3-8월달에 암기한 단어를 모고 지문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효과

를 보았습니다. 또한, 문학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에서 기출과 유사한 사고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기 때문에 기출을 다시 복습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스터디원분들과 문제 마다 기출과 유사한 소재, 사

고과정, 지문 구성 등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서 5-6월달에 보았던 기출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기출의 감'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 기입형 특강

     기입형 특강은 1-2월달 PRS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달에는 짧은 지문에서 

GT,KW,MI를 도출했다면 마지막 11월은 실제 기출과 유사한 길이의 지문을 통해 베이직으로 돌아가 중

요한 3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첫주에 말씀해주셨듯

이 큰 숲을 보는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저는 자칫 좁아질 수 있는 제 사고과정을 다시 넓히고 

무엇이 일영에서 제일 중요한지 되세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저는 올해 직강에서 너무나 열정 넘치시고 성실하신 선생님들을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

생님들께서 자칫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응원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중간중간 교수님과 상담을 통

해서 제 공부방향을 다져가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 후기가 다른 선생님들께 도

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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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드디어 23학년도 임용 1차 시험이 끝났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시험 후기를 작성해보았

습니다.

[교육학]

교육학은 오픈형 문제가 강세였던 21, 22년도 트렌드와 다르게 약간 교육학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구성

되었던 거 같아요! 9-11월 강사들 모고 풀 때 작년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런지 오픈형 문제가 많았는데, 그

걸 뒤집는 방향으로 다시 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건 교육학에서 통상적으로 ‘기본기’로 

일컬어지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개념을 학교 현장 이야기에 적용해보거나 그 개념의 장단점, 활

용 방안을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연구하는 공부 습관이었던 거 같아요!

[영교론]

- 2, 3교시 내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거 같아요. 기존 영교론 문제는 1:1 매칭하기도 좀 쉬웠던 거 

같고, identify도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자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stem/option 문제처럼 다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거를 [A] 또는 [B]에서만 찾으면 되었었는데, 이번엔 [A]와 [B] 모두라고 해서 최대한 적느라 팔이 너무 

아팠던ㅠ

- 키텀은 역시 학부에 배웠던 교재에 나온 단어들, 특히 glossary 뒤에 나온 단어들만 알고 있었도 왠만하

면 다 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학원 키텀 자료 굳이 돈 들이고 살 필요 없다!)

-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무조건 최대한 하려고(전 늘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ㅠ) 

노력해야 한다’이었습니다!! 이번에 B1 문제 정답이 action research라고 하는데, 저 이거 학부생 시절 

4학년 때 academic writing class에서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이 10월 쯤에 학부 때 썼던 자료 복습해보

라고 하셔서 그냥 대충 쭉 훑어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것도 했었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넘겼던 건데 얻어 걸렸네용.

[영어학]

  20, 21년도 때 영어학이 조금 쉬워지는 추세였던 거 같은데, 작년부터 다시 어려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 사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인 거 같은데,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부 때 썼던 자료

를 토대로 기본 개념을 쌓은 뒤 문제를 최대한 구해서 많이 풀어보고 변형해서도 풀어보며, 또 원서 연습문

제를 토대로 직접 만들어보며 공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영]

  일영 문제는 진짜 김유석 모고 푸는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복기 답안 작성하면서 슬쩍 7-11월 모고를 봤

는데 드라마/일영 밑줄이나 기입형은 교수님 문제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했던 거 같습니다! 컨퍼런스 때마다 

25점 이상 맞으셨던 괴물 같던(?) 분들은 무난히 전부 온점 맞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당. 특히, 김

유석 교수님이 짚어 주신 핵심 단어 복습의 중요성! 전날 resilient 보고 갔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 13 -

(2022학년도)

안녕하세요, 유석쌤 직강을 1년간 수강한 초수생입니다! 유석쌤과 함께 1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

안 치열하게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주변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합

불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영역별 시험 후기 남기겠습니다.

[교육학]

  이번 시험은 특히 무슨 모형인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인출이 빠른 분들에게 더 

유리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석쌤께서 항상 2차 면접 책이랑 엮어서 봐야한다고 강조해주셔서 실

제로 교수학습활동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물어봤다는 점에서 당황하지 않고 연습했던 답안을 쓸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방안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더 치중해서 

그걸 기반으로 방안을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에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

으로 공부방향성은 개념을 전체적인 틀을 그리며 이해하되, 각 단계 혹은 이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출

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 2차 책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며 공부해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영/문학]

  개인적으로 이번 문학 문제는 유석쌤 모고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이한 정도였고, 일영문제가 까다로

운 것 한개 정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석쌤 강의에서 도움 받은 것 위주로 써볼게요! 시에서 

epiphany가 나오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 강의에서 배운 

‘현현’ 생각하면서 아, 화자가 어디서 깨달음을 얻는지 중점으로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A11번 문제에서는 deep sea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석쌤 모고 7-8월 5회 문제중 1번에서 light, 

penetration 등 관련 있던 지문 내용 떠올리면서 풀었고, 이런 문제는 scanning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 기억하면서 해당 부분만 빠르게 패러프레이즈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B1번에서는 in a state of 

____까지만 보고 소설 강의에서 state of inanition (Snake 에 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떠오르

면서 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빠르게 지문 훑었는데 제가 서술→기입 순으로 푸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으로 될 만한 거 여러 개 뽑아 놓다가 제일 그럴싸한 것 골랐는데 정답에 대한 확신은 없네

요. B3번에서는 밑줄에서 take A out of B 숙어 유석쌤이 강조해주신 것 어렴풋이 기억하고 B에서 A를 

꺼낸다, 없앤다, 제거한다는 거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답 서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문제는 유석쌤 모

고에서 숱하게 풀어왔던 익숙한 유형이었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Doublespeak은 제 기

억으로 파워리딩스킬스 강의에서 한번 다뤘던 지문 내용인 것 같고, jargon이란 용어도 유석쌤 모고에서 

communication 관련 요약지문에서 본것 같아서 지문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지문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문학 영역과는 별개로 파워보카 책에서 나왔던 숙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막판에 단어 열심히 보라는 유석쌤 조언 듣고 파워보카 숙어편을 하루에 300개씩 돌리면서 외웠

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만으로는 outstay their welcome, come to terms with 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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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 자체는 다 어디서 본 것이고, 처음 보는 이론은 거의 없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

에 대해 빠른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써 줘야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

술형뿐만 아니라 기입형에서도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답을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영어학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 시험 같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영어학 문제는 대부분 건너뛰고 다른 영역들부터 푸느라 B형에서 영

어학 문제를 거의 2문제나 못 풀었고, 이유를 제외하고 identify 문제만 거의 직감으로 풀어내서 답에 하

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 방향은 원서를 지나치게는 보지는 않고 개념에 익숙할 정도로만 참고

해서 보되, 다양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영교론]

영교론은 정말 기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평

소 기출 난이도보다 쉬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원서는 보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거의 보지 않고 기출만 

6번 풀면서 공부했는데 이때 그냥 푼 게 아니고 저만의 유형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풀면서 아 이거 이 유

형이네, 어떻게 써야지 떠오르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영교는 모고 풀지 말고 무조건 기출 보라는 유석쌤 말

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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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적�중�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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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적�중�감�사� �문�자�소�개

☎ 지면 관계상 수백 통의 문자를 다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교수님 thought fox 밑줄까지 똑같이 나왔어요ㅠㅠㅠㅠㅠㅠㅜ
1초만에 풀엇어요ㅠㅠㅠㅠㅠ

소름이었네요..!!

소름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교수님 존경 그 잡채 .. ❤
아 넘 소름

저도 1번풀기전에 넘겨보다가 발견해서 5번부터 풀었어요^^ 행복해서 소리질렀어요 ㅋㅋ

진짜요....저진짜 시험치다가 놀라서 입틀막했어요 ......

아니 하나두 안 떨리다가 제목 보자마자 할렐루야 유석(쌤) 와쳣서요 지짜 갑자기 
두근거리면서 소름이 끼쳐버렷서요 왁

저도 깜짝놀랐어요… 유석샘 최고�
감사합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세 번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소름! 너무 똑같아서 저도 바로 썼던거 같아요! 감사합니다ㅎㅎ

너무 신기했어요 !! 교수님 최고이십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ㅠ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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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일반영어/영미문학�강의별�수강�후기

 Power Reading Skills

1. 김유석 교수님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3가지

   1) 논리력을 키워주는 강의: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듣게 된 강의이고, 그 

해답을 이 강의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독해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문을 온

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도록 공부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 저는 부끄럽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

해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하며 왜 이

것이 답인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

와주십니다. 

  3) 공부하도록 만드는 강의: 교수님께서 단어시험을 매주 보고 채점 후 이것을 기록해서 직강생들을 케어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암기를 귀찮아서 등한시하던 저도 강의 덕분에 단어를 

더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끊임없는 명언과 꿀팁들을 말씀해주셔서 매주 

강의를 듣다보면 메모장이 꽉 찹니다. 받아 적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주

셔서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왜 더 일찍 수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단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매주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2. 제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제게 임용 불합격의 가장 큰 패인은 일반영어 였습니다. 일영이란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저는, 첫 도전 때 일영 공부를 하반기 끝자락으로 미뤘습니다. 안일하게 기입형은 코멘터리나 지문 읽고

서 꽂힌 단어, 키워드 같은 단어 있으면 막 적고, 서술형은 만약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적는다 하면 

밑줄 앞뒤로 내용 아무거나 갖다가 적으면 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일영에서 가장 많

이 깎였습니다. 이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 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일반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거나 본문에서 핀트가 어긋날 때가 많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김유석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GT, CS!!!" "지문에서의 행간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게 아니다." "행간 

흐름(flow)와 논리(logic)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 생각한 답을 영어로 영작해봐라" 이

렇게 까지 해야 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전부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존에 제가 일영 공부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는 제 이전 공부 방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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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강의는 제가 장차 영어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영 

실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영미시의 이해 

1. 영미시의 이해 강의 특징 3가지 

   1) 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읽게 해주는 수업: 첫 시간에 시작하자 하신 말씀이 "시는 문법이다"였

어요. 수업 듣기 전에는 시를 딱 처음 보면 “도대체 뭔 말이야?”부터 나왔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영미시의 어순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강세와 라임 때문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어디 있고 문장구조를 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가 보이더라

구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까지는 할 수 있게 돼요!

   2) 시를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독해하는 수업: 선생님께서 "시를 해석하려 하지마라"하고 자주 말씀하

세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시를 보면 자꾸 무슨 말하는 건지 해석하려고하기 때문에 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설 먼저 찾게 되고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처음 보는 시도 거부감이 사라

져요! 

   3)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닌 임용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수업: 디렉션이나 코멘터리에서 주어지는 

걸로만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쌤은 “지식 자랑하는 수업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시인이나 시의 

배경지식은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적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가 뭐에 대한 건지 다 설

명해주시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행부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일단 한번 계속 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읽어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나갈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고, 또 "시험에 나오면 이것 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딱 출제자의 입

장에서 뭐가 나올지 설명해주세요! metaphor, paradox, irony 등등 출제될 만한 요소와 theme

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주셔서 숙제로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모범답안을 주셔서, 임용시험 스타일

로 공부할 수 있어요! 

2. 김유석 선생님의 명강 '영미시의 이해' 

     저는 이번에 초수로 준비하면서 합격 설명회 강의만 몇개 듣고 노량진에서 유명한 타 학원에 강의를 

1-4월 종합반으로 등록했습니다. 결제하고 며칠 후 함께 스터디를 하자고 모인 분들이 전부 '김유석'선생

님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이 누구시지?' 하고 O.T 강의를 보았습니

다. 임용고시 문제에 관한 직관력과 공부방법 등 분석적이고 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

고 스터디원들의 권유로 1-2월 영미시의 이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1) connotation 느끼기, 시는 문법이다!

       저는 김유석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영문학 공부 방법을 버려

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배우면서 작가의 일생을 다루고 시에 쓰인 기법들

과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이 임용고시와 맞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

고, 인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직강생처럼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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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잘못된 방법으로 영미시를 공부할 뻔 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적극 추천해준 스터디원

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제가 효율적으로 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유

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 시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connotation

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하는지 계속 반복해주신 덕분에, 5주차쯤 됐을 때 '아~ 이 시인

은 지금 현대 사회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

고 이렇게 떠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임용고시에 

나올만한 부분을 다양하게 집어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덕분에 시험문제를 직관력을 가지고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습니다.

   3) 매주 나오는 과제들

        시를 읽고 혼자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각자 답안을 작성한 뒤 스터디원 수에 맞게 인쇄를 해서 각자 다른 분들의 답안을 읽어봅니다. 그리

고 각자 이렇게 답안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답안의 잘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들을 얘기하면

서 끊임없이 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장구조가 어려웠던 시를 다

시 ordinary language로 바꿔보는 연습도 계속 한 결과, 다음에 더 복잡한 구조의 시가 나오더라

도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강의 중간 중간 주옥같은 명언들

        저는 따로 김유석 선생님이 주시는 팁과 명언들을 적어 두는 핑크색 수첩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까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인강 듣다가 선생님이 해 주시는 조언들은 기록해두고 꼭 기억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초수생들은 방향도 잡히지 않고, 공부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데 문

학은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출발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Sound and Sense 영미시 분석

1.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문장 구조가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2) 해석이 된다 해도 의미가 무엇인지 implied meaning을 판단할 수 없었던 시가 많다. 

   3)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일반적인 단어 뜻이 특이한 단어 뜻!) 근데 유석샘 강의를 듣고 혼자 시를 해석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강의 듣기 전에 혼자 단어도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문장 구조도 같이 알려주셔서, 관련 지

식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시의 단어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게 들어

서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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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배경지식, 작가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어의 구조와 문법으로 시를 읽어 나가는데 도

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단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 쓰이는 단어

들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단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깨졌으며, 많

은 단어에 노출되어 제 단어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학 강의라 해서 수박 겉핥기식

으로 뜬구름 잡듯 강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설명해주십니다. 또한 아웃

풋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수험자 스스로 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깰 

수 있는 좋은 강의라 생각합니다. 

3. 영미시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영어교육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임용고사를 본격적으로 준

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찾아보던 단계에서 김유석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인터넷강의

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sound and sense를 듣고 일반영어를 다른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영어강의도 김유석 교수님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수업 때도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더욱 심화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임용고사에 대해 자신

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Power Prose Writing 

1. 2달간 미친 듯이 Power Prose Writing 책과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의 Power Prose Writing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

는 것. 일반영어가 안되면 다른 것들은 미뤄라. 진짜 '영어'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2달간 미

친 듯이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오르지 않고 정체 되어 있었던 제 영어 실

력이 확 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nput의 공부가 아닌 Output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강의를 

통해 비록 교수님과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받아 적으면서 교수님과 소통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생각과 교수님 생각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교수님의 사고방식

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선생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통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2. PPW(Power Prose Writing)와 PRS(Power Reading Skills)

     PPW를 들으면서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임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을 써보고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하면서 임용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PRS와는 또 다르게 중요했던 점이 PRS처럼 academic한 글이 아닌 산문으로 flow

를 읽는 연습을 하면서 이 말이 결국 이 말이구나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또 영작을 하면서 중

학생 수준의 표현들을 간략하게 써보고 외우는 과정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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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소설의 이해

1.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강의   

     영미소설의 이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설 문장마다 담긴 작가의 의도와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한다

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법 설명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있지만, 소설 자체

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문맥상 유추하고 이디엄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

십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나눠주는 자료를 미리 풀어보고 이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답안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8주를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소설을 푸는 방법도 익히고, 문학작품을 보는 시각도 

기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2~3개에 소설을 읽으면서 미리 읽을 때에 소설에 대한 이해도와 강의를 다 듣

고 난 후에 소설의 이해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지도해주시는 방향으로 공부한다면 문학 공

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미소설에 대한 흥미와 이해, 그리고 문제적용까지 세 마

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2. 올해 잘한 일 중 한 가지    

     친구의 추천으로 3월에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

를 하는지 정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영어에서 문학은 애매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서 작년까지는 아예 강의도 안 듣고 문학 기출문제만 조금 훑어본 게 다였습니다. 일영, 문학을 소홀히 

한 것이 작년의 패인인 것 같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하려니 오히려 문학이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풀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자세하고 어떤 

면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의무감으로 

느껴졌던 문학작품 읽는 일이 오히려 즐겁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게 올해 잘한 일 베스트5에 듭니다.

3. 문학에 눈뜨게 해준 강의

     모의고사에 나와도 읽히지 않는 문학은 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접하면서, 

처음 어떻게 글을 대하고 읽어야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이 작품에 들어있는 사고관 또는 문학

적 개념까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다뤄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아 문학을 이렇게 

읽어야하는구나 하고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은 배경지식과 그 작가의 환경 등을 알고 읽기보

다는 하나하나 내가 단어와 구문을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며 읽어나가야 함을 처음 알았습니

다.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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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영어/영미문학 기출분석 모의고사

1. 교수님 강의는 정말 수업이 빠져들도록 재밌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출특강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교수님의 수업은 

최고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강의의 좋은 점은 하나하나 Bottom up으로 해

석해주시고, 문장 하나하나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전해주시는 깨알 같은 유머도 정말 박카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

다. 솔직히 강의를 듣기 전엔 기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혼자 공부하면서 대체 이런 선택지는 왜 

정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아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

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학, 일반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2.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복불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팀 강의에서 예전에 문학을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봐도 도저

히 작품이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푸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구요. 작품에 대한 배경설명이 

대부분 강의 내용이었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시대나 제목을 모를 경우 전

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은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김유석 선생님의 기출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작품을 꼼꼼히 해석해가며,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

달은 거죠. 이 사실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수많은 문학 작품과 강의를 무조건 듣기보단, 작품을 꼼꼼히 

보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강의를 듣고 실력을 쌓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도 들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문학을 이제껏 이렇게 접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동이라 해야 할까, 공부 3년 만

에 알게 된 신세계랄까. 꼼꼼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입형 집중대비 월든(Walden) 특강 

독해실력과 문법실력에 실망했는데 선생님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김유석샘 상반기 강의를 다 들어서 올해는 김유석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혼자 복습하고 스터

디도 병행하면서 5-6월에 월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월든 지문자체가 저에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

도 나가는 해당부분 예습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놀랐고. 솔직히 저는 교수님 강의들 중

에 월든 문제풀이 특강이 가히 최고의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용학원가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김유석 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깊이 있는 구문분석과 문학적 산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독해, 그리고 

퀄리티 높은 문제까지 정말 좋은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유석 선생님께서 강의준비를 열심히 하

신다는 얘기겠죠. 언제나 수강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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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산문 특강

  처음 들어보는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을 믿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역시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

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 깊었습니다. 양질의 지문들로 구성된 많은 문제들은 물론이

고, 교수님이 엄선해주신 좋은 단어들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포인트에서 

산문 특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 향상입니다. 교수님이 엄선한 지문을 통해서 유추를 하

는 과정 속에서 임용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

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산문 단어를 통해서 아

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교수님의 기존의 강

의를 많은 수강자들이 듣고 있고 그 강의들도 좋다는 평이 많은데도 수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더 하

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강의를 도전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처음에 이 강좌를 신청할 때 반신반의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별개라고 생

각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생각 들었고, 어차피 내가 가르칠 학생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

습니다. 기초에 충실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답안연습을 스터디원과 같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용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주위에 신경 쓰게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원서를 공부해

야 합격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김유석 쌤 말대로 기초에 충실하면서 영어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 문법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합격하는 것이 아

니라 공부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김유석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문제풀이/모의고사

1.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강의

     처음 강의를 선택할 땐 저도 모르게 재미있는 강의를 선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김유석 교수님의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인 

것 같아요. 또한 채점 컨퍼런스시간에 나눠주는 직강생 최고점 답안을 보고 직접 베껴 써보면서 뭔가 다

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첫 해에는 모의고사조차 시간에 맞춰 풀지 못했고, 서술형은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답안에서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올해

는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했던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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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와 맞을지 안 맞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참 현명한 선택이

었던 거 같습니다. 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업준비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듭

니다. 

2. 유석쌤 모의고사 특징 3가지 

   1) 엄청난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기출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 및 

output 능력 신장: 기입형의 경우 논리/구조로 푸는 유형과 어휘/숙어에 대한 지식으로 푸는 유형 

등 기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신기한 건 글 읽

는 속도와 output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2) 지속적인 어휘 노출 및 반복: 9-11월 동안 파워보카를 다시 한 번 반복했는데, 정말 파워보카는 바

이블입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다' 싶은 단어 및 구문은 정말 파워보카에 다 있더라구요! 또한, 모

고 지문에 등장한 단어도 계속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중요 어휘 및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확

장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시험 관련 핵꿀팁 줍줍: 남은 기간 대비 전략, 시험 당일 전략,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멘탈 관리

법 등등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던 핵꿀팁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던져주시는데, 이게 정말 큰 도

움이 된 거 같습니다! 처음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선배들에 물어

보는 방법 외엔 없어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팁과 전략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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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김유석�교수의�일반영어/영미문학�연간�커리큘럼

정규강의 추천 동영상강의 특강 
※ 임고야(imgoya.com)에서만 신청가능

01~02월

Power Reading Skills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일반영어 필수코스!!

영미산문 특강
글의 구조와 Flow Reading의 결정판!

영미시의 이해
영미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03~04월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영미시의 이해>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Further Studying Poetry! 

2008년부터 시작된 <Sound & Sense> 강의의 원조!!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Power Prose Writing
서술형 유형에서 제일 도움 받았다는 강의!

Paraphrase(Output) 집중연습!!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영미소설의 이해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차이를 알려주는 강의!

소설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05~06월
일영/문학 11개년 기출 분석
최근 출제방식과 디렉션 분석 / Top Secret!

월든 특강
기입형 중심의 문제풀이

07~08월
유형별 문제풀이
고득점을 위한 임용문제

기입형 특강

09~10월
실전모의고사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11월

기입형 모의고사
수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입형 문항을

정복하기 위한 답안 유추하는 방법을 강의!

※ 1차대비 강의 종료 후, 2차대비 1:1 스파르타반 진행( 최종 합격률 90%이상)  



- 35 -

Ⅺ.�김유석�교수님과�상담�신청서
** 정확하고 자세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름 / 
연락처

           / 아이디
(임고야 or 윌비스)

김유석 

교수 

강의 

수강여부

(O로 표시)

Power Reading Skills 영미시의 이해

Power Prose Writing 영미소설의 이해

일영/문학 기출분석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고등학교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월든 특강

산문특강 기입형 특강➀➁➂

7~8월 문제풀이 9~11월 모의고사

응시 
지역

응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적을 것 

올해 응시 예상지역

임용경험 

초수 초수 같은 재수 재수 3수 이상

시험경험이 있는 경우 전공점수 모두기입

학교
(구체적으로)

상

담

하

고

싶

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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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2024학년도�일반영어·영미문학�기출문제
2024학년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023. 11. 25.(토) 시행

A형

3. Read the excerpt from a novel and follow the directions. [2 points]

  MY FATHER WAS, I am sure, intended by nature to be a cheerful, kindly man. Until 
he was thirty-four years old he worked as a farmhand for a man named Thomas 
Butterworth whose place lay near the town of Bidwell, Ohio. He had then a horse of his 
own and on Saturday evenings drove into town to spend a few hours in social intercourse 
with other farmhands. In town he drank several glasses of beer and stood about in Ben 
Head’s saloon―crowded on Saturday evenings with visiting farmhands. Songs were sung 
and glasses thumped on the bar. At ten o’clock father drove home along a lonely country 
road, made his horse comfortable for the night and himself went to bed, quite happy in 
his position in life. He had at that time no notion of trying to rise in the world. 
  It was in the spring of his thirty-fifth year that father married my mother, then a 
country schoolteacher, and in the following spring I came wriggling and crying into the 
world. Something happened to the two people. They became ambitious. The American 
passion for getting up in the world took possession of them.
  It may have been that mother was responsible. Being a schoolteacher she had no doubt 
read books and magazines. She had, I presume, read of how Garfield, Lincoln, and other 
Americans rose from poverty to fame and greatness and as I lay beside her―in the days 
of her lying-in―she may have dreamed that I would someday rule men and cities. At any 
rate she induced father to give up his place as a farmhand, sell his horse and embark on 
an independent enterprise of his own. She was a tall silent woman with a long nose and 
troubled grey eyes. For herself she wanted nothing. For father and myself she was 
incurably      .

                                                    Sherwood Anderson, “The Egg”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exc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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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ad the poem and follow the directions. [4 points]

I imagine this midnight moment’s forest:
Something else is alive
Beside the clock’s loneliness
And this blank page where my fingers move.

Through the window I see no star:
Something more near
Though deeper within darkness
Is entering the loneliness:

Cold, delicately as the dark snow
A fox’s nose touches twig, leaf;
Two eyes serve a movement, that now
And again now, and now, and now

Sets neat prints into the snow
Between trees, and warily a lame
Shadow lags by stump and in hollow
Of a body that is bold to come

Across clearings, an eye,
A widening deepening greenness,
Brilliantly, concentratedly,
Coming about its own business

Till, with a sudden sharp hot stink of fox
It enters the dark hole of the head.
The window is starless still; the clock ticks,
The page is printed.

  Ted Hughes, “The Thought-Fox”

Complete the commentary below by filling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oem. Then explain the metaphorical meaning of the underlined part in the poem. 

<Commentary>  

   When things or concepts are presented in a poem as of they had human attributes, 
this is called personifica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the word “      ” in the 
above poem has been perso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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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4 points]

  While tourism research has begun to flourish, the studies dealing with tourism and 
expressive culture are relatively sparse. It is noted that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d 
semiotics overemphasize the role of image consumers at the expense of the process of 
image creation that is a by-product of the tourist industry. In other words, while host 
societies have been studied, it is not frequently in terms of their own expressive culture 
but more often in terms of their        to tourist pressures. In her work with tourist art, 
Jules-Rosette found that the longer an artisan was in the business of producing “tourist 
art,” the more he developed an aesthetic that satisfied his own cultural identity. In the 
complex interplay of market, audience, and performers, the artisans eventually appropriated 
an externally imposed notion of authenticity.
  The tourist, according to Dean MacCannell, is continually in search of authentic 
experience. In response the tourist industry caters to this craving by using evermore 
ingenious ways to let the tourist gaze at life as it is really lived in the host society. Yet 
no matter how far into the everyday domain a tourist is allowed to peek, the authenticity 
remains staged by the very fact that the tourist is looking at it. But if authenticity in the 
realm of culture is difficult for the tourist to find, what kind of experience is possible? In 
Interlaken, in the Bernese Oberland, it is the grandios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Alps. 
The landscape―unlike culture―cannot be staged, and most tourists prefer not to think 
about the numerous human intrusions―the carefully tended fields, the rebuilt streams, the 
many ski lifts and cog railways―for it is only with the aid of some of these that they 
can get close enough to experience the grandeur. The natural beauty is too large to spoil 
the impression of an authentic experience, and there would probably be no tourists in 
Interlaken if it were not for the village’s unique geographic location between lakes and 
peaks.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Then explain why 
the Alps can be attractive to tourists who want to experience authenticity. Do NOT copy 
more than FOUR consecutive words from th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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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2. Read the excerpt from a novel and follow the directions. [2 points]

  When Mr. Garner agreed to the arrangements with Halle, and when Halle looked like it 
meant more to him that she go free than anything in the world, she let herself be taken 
‘cross the river. Of the two hard things─stranding on her feet till she dropped or leaving 
her last and probably only living child─she chose the hard thing that made him happy, and 
never put to him the question she put to herself: What for? What does a sixty-odd-year-old 
slavewoman who walks like a three-legged dog need freedom for? And when she stepped 
foot on free ground she could not believe that Halle knew what she didn’t; that Halle, 
who had never drawn on free breath, knew that there was nothing like it in this world. It 
scared her.
  Something’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She asked herself. She 
din’t know what she looked like and was not curious. But suddenly she saw her hands 
and thought with a clarity as simple as it was dazzling, “These hand belong to me. These 
my hands.” Next she felt a knocking in her chest and discovered something else new: her 
own heartbeat. Had it been there all along? This pounding thing? She felt like a fool and 
began to laugh out loud. Mr. Garner looked over his shoulder at her with wide brown 
eyes and smiled himself. “What’s funny, Jenny?”

Tomi Morrison, Beloved: A Novel  

Complete the commentary below by filling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excerpt.

<Commentary>

  In this excerpt, a woman experiences a transformative change both in her location and 
social status. Gradually, she comes to realize the difference in her situation. Her        
ultimately awakens in her sense of freedom and an animated state of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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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d the excerpt from a play and follow the directions. [4 points]

LYONS: Aw, Pop, you know I can’t find no decent job. Where am I gonna get a job at? 
You know I can‘t get no job. 
TROY: I told you I know some people down there. I can get you on the rubbish if you 
want to work. I told you that the last time you came by here asking me for something. 
LYONS: Naw, Pop . . . thanks. That ain’t for me. I don’t wanna be carrying nobody’s 
rubbish. I don’t know wanna be punching nobody’s time clock. 
TROY: What’s the matter, you too good to carry people’s rubbish? Where you think that 
ten dollars you talking about come from? I’m just supposed to haul people’s rubbish and 
give my money to you cause you too lazy to work. You too lazy to work and wanna 
know why you ain’t got what I got. 
ROSE: What hospital Bonnie working at? Mercy? 
LYONS: She’s down at Passavant working in the laundry. 
TROY: I ain’t got nothing as it is. I give you that ten dollars and I got to eat beans the 
rest of the week. Naw . . . You ain’t getting no ten dollars here. 
LYONS: You ain’t got to be eating no beans. I don’t know why you wanna say that. 
TROY: I ain’t got no extra money. Gobe done moved over to Miss Pearl’s paying her the 
rent and things done got tight around here. I can’t afford to be giving you every payday. 
LYONS: I ain’t asked you to give me nothing. I asked you to loan me ten dollars. I 
know you got ten dollars. 
TROY: Yeah, I got it. You know why I got it? Cause don’t throw my money away out 
there in the streets. You living the fast life . . . wanna be a musician . . . running around 
in them clubs and things . . . then,  you learn to take care of yourself. You ain’t gonna 
find me going and asking nobody for nothing. I done spent too many years without. 
LYONS: You and me is two different people, Pop. 
TROY: I done learned my mistake and learned to do what’s right by it. You still trying 
to get something for nothing. Life don’t owe you nothing. You owe it to yourself. Ask 
Bono. He’ll tell you I’m right. 
LYONS: You got your way of dealing with the world . . .  I got min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me is the music. 
TROY: Yeah, I can see that! It don’t matter how you gonna eat . . . where your next 
dollar is coming from. You telling the truth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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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In this passage, the son, LYONS asks a favor of his father, TROY. Instead what he 
wants from his father, LYONS is nagged by him. In answer to his father, LYONS 
insisted that          is an essential and irreplaceable part of his life. 

Complete the commentary below by filling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excerpt. Then, explain what the underlined part means. 



- 42 -

8.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4 points]

  A signal is a behavior or structure that alters the actions of other organisms, commonly 
referred to as receivers. Krebs and Dawkins describe animal signaling as an arms race 
between “manipulators” (signalers) and “mind-readers” (receivers). A signaler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some aspect of its ability or intention and selects a signal to send to a 
receiver. The receiver responds by selecting an action and the benefit (or cost) depends 
upon the actions of both individuals. Signals can be acoustic, visual, or chemical, and they 
portray resource requirements to parents, fighting ability to competitors, or genetic ability to 
mates. 
  A central tenet of signaling theory is that, at an evolutionary equilibrium, both signalers 
and receivers must benefit from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f receivers did not benefit 
from their responses, selection would favor receivers that ignore the signal. This 
requirement implies that signals must convey        information. This idea has been the 
source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animal 
communication. To understand this controversy, we must define what we mean by 
dishonest signaling. Searcy and Nowicki provided a formal definition of dishonest signaling. 
Dishonesty occurs when a receiver registers X from a signaler and responds in a way that 
not only benefits the signaler but would also benefit the receiver if X means Y, however, 
Y is false. In other words, dishonest communication occurs when a signal becomes 
disassociated from the signaler’s ability or need. This definition highlights the benefit of 
dishonesty to the signaler and begs a fundamental question: Why would any organism 
signal honestly to their opponents when dishonesty potentially delivers notable rewards? If 
a weak individual signaled as if it was strong, then this weak individual might convince 
other weak individuals and some strong individuals to yield resources. Because of this 
benefit, the dishonest signaler’s genes might spread within the population. Ultimately, the 
success of dishonest individuals would destroy the entire system of communication. As the 
rate of dishonest signaling increased, natural selection would begin to favor receivers that 
ignored signals of strength over those that noticed them. Once receivers ignored the signal, 
natural selection would no longer favor the structure or behavior required for signaling. As 
the population approached an evolutionary equilibrium, reliable signaling would disappear 
altogether.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Then, based on 
the passage,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in the underlined part. Do NOT copy more 
than FOUR consecutive words from th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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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4 points]

  When we paint on canvas we create a purely physical representation. When we take a 
selfie on our cell phone, however, the phone produces a digital representation―that is, a 
recording of an object using a finite set of symbols. The phone’s camera divides our face 
into a numerical grid of tiny cells each of which is given a number. It is these numbers 
that make up the essence of our digital image. This digital representation offers many 
benefits over a more traditional physical representation. 
  Digital representations can be stored for long periods of time without erosion of 
information. After converting our face to a series of numbers, this numerical version can 
be maintained and transmitted with no further loss of quality. Unlike our parent’s analog 
photos which have degraded over time, that image of our face will remain the same for a 
long period. Rather than being something static, this digital representation can be 
manipulated. The digital representation can be brightened and sharpened by adding visual 
effects. On computer programs a smile can be added, a tree in the background erased, and 
it would even be possible to change the color of our eyes. This is certainly something that 
never would have been possible for analog photos in the past.
  Digital representations are storable and easy to manipulate. While these two essential 
qualities offer benefits, it also means that we could be victims of digital representations. 
The digital representations of each of us encoded by algorithms can float around online 
even when we do not want them to. Therefore,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we 
upload digital representations online. 

Write a summary following the guidelines below. 

<Guidelines>
∙Summarize the above passage in one paragraph. 
∙Based on the passage, provide a topic sentence, two supporting details, and a concluding 
sentence.

∙Do NOT copy more than FIVE consecutive words from the passage. 


